
- 1 -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5.5.29.(목)� 즉시�배포

담당처 � 21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진짜�대한민국>� 중앙선대위�공명선거법률지원단(단장� :� 박범계)

유튜버 백광현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비방죄로 고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

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나아가 이재명 후보자의 가족을 비방한 유튜

버 백광현을 오늘 경찰에 고발합니다. 

지난 5월 27일 제3차 후보자 TV토론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여성의 신체

와 관련한 저급한 발언을 한 후, 유튜버 백광현은 해당 발언을 두둔하는 글과 

게시물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하였습니다. 

그는 “이준석 후보의‘젓가락과 여성의 신체부위’발언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

의 아들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글을 저격한 것”이고, “유권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 당시 언론기사를 업로드 합니다”라며, 마치 언론사의 인터넷 

기사처럼 보이는 제목과 함께 이재명 후보의 장남 및 특정 연예인의 실명, 그

리고 일련의 댓글들(캡쳐)이 담긴 기사내용을 게재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중앙선대위에서 직접 검증한 결과, 백씨가 게재한 모든 내용은 

허위이자 조작입니다. 백씨가 게시한 제목과 내용을 담은 기사는 인터넷 상에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백씨가 게재한 일련의 댓글들은 누군가가 출처

불명의 글들을 짜깁기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즉, 인터넷 상에 유포되어 있

는 조작된 게시글을 그대로 가져와서 마치 사실인양 유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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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백씨는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기초적인 사실관계와 내

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고의로 허위·조작 게시물을 자신의 SNS 계정

에 게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킬 의도가 명백한 허

위사실공표이자 후보자의 직계비속에 대한 비방입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유튜버 백광현을 「공

직선거법」 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 제2항) 및 후보자비방죄(제251

조)로 서울경찰청에 즉각 고발합니다. 민주주의와 공명선거를 오염시키는 행위

에 대한 수사기관의 신속,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끝> 


